고전의 말투를 오늘의 대화로 바꾸기 — 나의 탐구 노트
똑똑 · 에디터 이음 · 발행 2026.09.30
옛 말투를 오늘의 대화로 옮길 때 관계의 뉘앙스는 어떻게 남길까?
이름·작성일:
나의 탐구 질문:
제출 형식·분량:
선생님의 평가 기준:
AI·도구 사용 허용 조건:
중학교 시작
고전의 신분 관계가 드러나는 짧은 대화 두 줄을 오늘의 상황으로 옮긴다. 관찰 사실과 자기 해석을 두 칸에 나눠 기록한다. 산출물: 원문·직역·현대 대화의 세 칸 대본.
고등학교 심화
호칭·높임·명령 형태를 풀이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기록한다. 현대어가 사건 정보는 보존하면서 관계의 거리감을 어떻게 바꾸는지 원문과 대조한다. 같은 기준을 다른 조건에도 적용해 결론이 바뀌는 경우를 찾는다. 옛 표현을 오늘날 모든 사람이 같은 뜻으로 썼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준비 순서
1. 고전의 신분 관계가 드러나는 짧은 대화 두 줄을 오늘의 상황으로 옮긴다. 비교할 조건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정하고 사용한 자료의 이름·시점 또는 가상 설정을 활동지 맨 위에 적는다.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른 조건이라면 맞출 수 있는 부분과 맞출 수 없는 부분을 표시한다.
2. 호칭·높임·명령 형태를 풀이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기록한다. 원문 표현의 위치, 표의 행, 계산식, 관찰 시간 중 해당하는 근거를 결과 옆에 남긴다. 실제로 본 것과 그것을 설명하는 추론을 다른 칸에 적는다.
3. 현대어가 사건 정보는 보존하면서 관계의 거리감을 어떻게 바꾸는지 원문과 대조한다. 산출물은 원문·직역·현대 대화의 세 칸 대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 검토하고, 다음 한계를 결론에 적는다: 옛 표현을 오늘날 모든 사람이 같은 뜻으로 썼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친구가 같은 근거로 결론을 따라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1. 고전의 말투를 오늘의 대화로 바꾸기 활동지
	원문 호칭
	높임 형태
	화자와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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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직역·현대 대화의 세 칸 대본 정리지
	직역
	오늘의 대화
	남긴 정보
	잃은 거리감

	 
	 
	 
	 

	 
	 
	 
	 

	 
	 
	 
	 


작품·판본·장면 위치
	 
 
 
 
 


나의 해석 한 문장
	 
 
 
 
 


해석을 뒷받침하는 표현
	 
 
 
 
 


다른 해석과 비교
	 
 
 
 
 


자료 기록
	제목
	작성자·기관
	발행일
	주소·쪽수
	확인한 근거
	확인 날짜

	 
	 
	 
	 
	 
	 


도움 받은 부분과 나의 수정
도움의 출처 / 활용 범위 / 검증한 내용 / 수정 전후 / 나의 판단
	 
 
 
 
 


제출 전 점검
□ 독자가 원문·직역·현대 대화의 세 칸 대본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원문 표현·수치·그림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 가상 자료와 실제 관찰을 구분했나요? 결론의 적용 범위도 적었나요? 확인할 한계: 옛 표현을 오늘날 모든 사람이 같은 뜻으로 썼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를 찾을 곳
한국고전종합DB — https://db.itkc.or.kr/
작품 원문·번역·해제를 찾는 출발점. 선택한 작품의 개별 주소와 판본을 기록하세요.


예시 해설 — 작성 뒤 비교하기
수업용 가상 원문 ‘소인, 명을 받들겠나이다’와 현대 대화 ‘알겠어요, 해 볼게요’를 나란히 놓는다.
옛 호칭을 현대의 이름 부르기로 바꾸면 사건은 전해지지만 상하 관계가 약해진다.
현대 대본 옆에 “원문의 ‘소인’과 ‘명을 받들겠나이다’는 화자의 낮은 지위와 상대에게 복종하는 관계를 드러내지만, ‘알겠어요, 해 볼게요’에서는 그 관계가 희미하다”라고 주석을 단다.
옛 표현을 오늘날 모든 사람이 같은 뜻으로 썼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자기 점검 기준
	기준
	충분히 드러난 모습
	더 보완할 모습

	자료의 범위와 근거
	고전의 말투를 오늘의 대화로 바꾸기의 검토 자료에 작성 주체·날짜·근거 위치가 있어 독자가 원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이름이나 위치가 빠져 관찰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다.

	비교의 공정성과 판단
	원문·직역·현대 대화의 세 칸 대본에 비교 기준이 표시되어 있고, 경계 조건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를 보인다.
	결과만 적고 무엇을 같게 두었는지 또는 왜 선택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수정과 적용 범위
	원문·직역·현대 대화의 세 칸 대본의 초안과 수정본을 대조하고, 반례·예외를 결론에 반영한다.
	완성물은 있으나 다른 가능성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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